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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WC25 4대 기술 트렌드

시사점

MWC25 Review

스마트디바이스, RAN, 모바일코어 등 많은 기업이 AI를 화두로 제시, 
AI 기술이 모바일 생태계 혁신을 이끌고, 

 모바일 인프라 기술은 AI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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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AI와 MWC의 만남 : AI와 통신의 융합 (AI+) 

• �스마트폰은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Agent로 진화 중 

- �삼성은 S24의 개별 AI 기능 제공을 넘어, S25 시리즈를 통해 사용자 명령에 따라 Agent가 다중app을 
통합 실행하여 개인에게 맞춤형 AI 서비스 제공 기술 구현

- �AI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중인 삼성을 중국 기업 등이 거세게 추격 중, META, TCL 등 AI 글래스 시장이 
형성되며 본격적인 경쟁 시작 

• �기지국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5G 기지국의 저전력·자동화·최적화를 위한 핵심 차별화 기능으로 부각하며 
AI-RAN으로 진화 중

- �삼성전자는 AI Powered Energy Saving Manager(ESM)기술을 활용하여 기지국 에너지 절감 기술을 
구현

- �에릭슨은 Smart site기술을 통한 에너지 소비 최적화 및 AI 에이전트(Intelligent automation with rApps 
& AI) 네트워크 운영으로 모바일 코어 네트워크의 자동화 및 최적화를 실현 

- �오픈랜에 지능을 더하고 기지국의 Edge AI화를 추구하는 AI-RAN으로의 진화를 통한 네트워크의 에너지 
절감 및 효율성 향상

• �네트워크의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AI/ML 기술을 적용한 AI 기반 네트워크(모바일 코어) 운영 자동화, 
복원력 강화 기술 전시 확대

- �화웨이*를 선두로 삼성전자, 노키아는 모바일 코어 운영 자동화를, 에릭슨은 인텐트기반 자동 운영 기술에 
AI 기술을 적용

* �차이나모바일과 구축한 화웨이의 코어네트워크 자동화 및 최적화로 QoS를 향상한 네트워크 파운데이션 기술 “GLOMO” 상 

수상

• �AI 데이터센터 등 AI를 활용한 네트워크 운영 효율성 강화에서 AI 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, 통신사에서 기술기업
(Telco to Techco)으로 변화

- �네트워크 운영 자율화에서 AI 개인비서 서비스 지원(SKT), 지능형 CCTV, 이미지 진위 판독, 문서 자동 
정리 서비스(LGU+) 등 네트워크 기반 AI 서비스 출시를 통한 Techco로 진화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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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AI를 활용한 통신사업자의 Monetization 가열 

• �통신사업자들의 수익창출을 위해서 Open Gateway(Network API) Initiative를 통한 개방형 플랫폼으로 
다양한 서비스 제공 

- �GSMA 주도하에 ‘23년 21개에서 ‘24년 64개 통신사가 참여하고 있으며, ’23년 8개에서 ‘25년 27개의 
표준 API*를 확대 제공 

* �사용자 요구에 따른 QoS 제공가능한 API(QoD) 등을 활용하여, 오렌지는 Industry 4.0 서비스 제공하며, 노키아는 원격주행 

솔루션 제공, 화웨이는 다양한 응용 분야 및 사용자에 적합한 QoS 제공 서비스, 에릭슨은 사용자 트래픽 차별화 서비스 제공

• �Private 5G 및 FWA(Fixed Wireless Access)에 AI를 적용하여 기업 및 지역에 지능형 맞춤 네트워크를 
위한 솔루션 제공 등을 통한 수익 창출

- �화웨이와 노키아는 산업 특화 AI Factory Private 5G 솔루션, 에릭슨은 기업용 5G 네트워크 솔루션을 
제시하는 등 통신사업자 및 장비기업은 수요기업 특화망 제공을 통한 수익 다변화 추진

- �AI를 활용한 FWA의 트래픽 관리 등 최적화를 위한 노키아와 에릭슨은 5G FWA 솔루션, 미디어텍은 5G 
FWA CPE 칩을 제공

③ 5G 기지국 경쟁

• �화웨이 등 중국 기업은 앞선 하드웨어 기술로 5G 기지국 장비 시장 지배력을 더욱 극대화 중

- �글로벌 1위 화웨이는 sub-3GHz Tri-Band(1.8, 21, 2.6GHz) FDD Massive MIMO 안테나* 등 경쟁사 
대비 앞선 기지국 HW 공개

* �’25년 2월 MTN Nigeria와 아프리카 지역에 구축 완료(기존 대비 4G 트래픽 용량 90% 증가, 사용자 체감속도 320% 증가)

* �화웨이는 ’23년 5G 128TRx Massive MIMO 상용제품을 공개하는 등 FDD 및 다중 주파수 대역을 위한 Massive MIMO 안테나 
기술에서 글로벌 선두 유지 중

• �화웨이 종속 탈피를 모토로, 오픈랜(vRAN/Cloud RAN) 기반 SW 중심 장비 전환으로 다양한 밴더들의 시장 
참여 유도

- �1개 밴더에 종속되지 않은 오픈랜을 시작으로 SW 중심 vRAN, Cloud RAN 상용화를 위해, 범용 서버, 
임베디드SW 기업 등 협력 강화

* 에릭슨은 레드헷 등 협력으로 AI/ML 활용 네트워크 자동화/최적화된 Cloud랜 상용화

* 삼성은 인텔 등 협력으로 4G, 5G 지원하는 vRAN 3.0 솔루션을 KDDI 등에 공급

* 노키아는 HPE, Dell 등과 협력으로 멀티벤더 환경에서 2G~5G RAN 통합 운영 가능한 Cloud랜 솔루션 공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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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미래기술 (6G 그리고 NTN) 

• �2025년은 6G 기술 표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해로, 6G의 주요 키워드는 E-MIMO 안테나, AI 
RAN/Intelligent RAN, 에너지 절감, QoS 제공 기술, NTN 기술이 제시

- �삼성, 화웨이 등 장비사들은 6G 선점을 위하여 6G 후보 주파수 대역인 Upper-mid대역의 E-MIMO 안테나 
및 에너지 절감 기술 등 확보

* �삼성 : Massive MIMO Radio, 6.9~7.3GHz 대역의 128T128R내장 안테나 및 12.75~13.25GHz 대역의 256T256R 내장 
안테나 전시

* 화웨이 : U6GHz AAU, 6.4 ~ 7.1GHz 대역의 256T256R 및 1536 안테나 elements를 내장한 안테나 전시

* 에릭슨 : Dual-band FDD M-MIMO, 에너지 30% 및 탄소배출 45% 절감 안테나 전시  

- �화웨이는 AI와 6G 네트워크 발전 단계는 최종 하나(6G=AI)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, ETRI는 AI 
Native 6G network을 제시

• �유럽 4대 통신사는 스페이스엑스가 아닌 에이에스티스페이스모바일(ASTS)이라는 저궤도 위성(LEO)통신 
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

- �ASTS 위성은 4G 및 5G 통신방식의 저궤도 위성으로 일반 스마트폰으로 4G‧5G 커버리지를 벗어난 
지역에서 통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통신사들 입장에서 선호하는 LEO 위성

- �위성과 스마트폰간 직접 통신 가능한 D2D/C 기술은 Ku/Ka대역의 브로드밴드 서비스 기술과 함께 NTN
의 한 축으로 성장 가능성이 제기

• �글로벌 계측기기업(로데슈바르즈(R&S), 비아비솔루션(VIAVI), 키사이트 등)는 5G NTN 검증용 솔루션을 
미디어텍, KT, ETRI 등에 확대 제공 

* �미디어텍은 작년 R&S 위성 에뮬레이터를 이용 자사 3GPP R-18 NTN 모뎀칩 기반 화상전송 시연에 이어, 올해에는 원앱의 
저궤도 위성과 통신(DL : 35 Mbps) 시연

* �KT는 R&S와 VIAVI와의 협력을 통해 정지궤도 위성(약 35,000km)과 3GPP R-17 NTN 표준으로 10Mbps의 Full HD 영상 

전송기술을 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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󰊱 AI Network 시대 전환을 위한 기술 혁신

• �HW에서 SW중심의 네트워크 시대를 거쳐 현재 AI 중심 네트워크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어 AI와 
네트워크 융합의 중요성 극대화

      �AI-RAN 기술개발 및 상용화 검증 주도, AI 네트워크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통신과 AI의 융합을 위한 
전문 인재 양성 추진 포함

󰊲 미래 기술(6G/NTN) 확보를 위한 선도적 대응

• �5G 상용화 이후 기술 추격형으로 기술 개발을 추진, 6G 대비에는 기술 주도형로 변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 
마련 필요

      �6G 무선접속 기술 및 표준화 주도, 상용화까지 선도적 추진과 6G 표준 기반의 NTN 기술 확보를 통한 
6G/NTN 통합 대응

󰊳 지속적인 네트워크 산업 성장을 위한 국가적 협력 추진

• �국내·외 네트워크 사업자, 벤더들은 AI 시대 도입에 따라 새로운 Monetization을 가속화하고 다양한 수익 
모델의 실현가능성을 제시·증명 중

      ��다소 침체된 국내 시장의 재도약과 성장의 원동력인 AI와 네트워크 융합 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·사업자·
벤더·신규 플레이어 등의 적극적 투자 확대

      �AI 기반 수익 창출을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 API, AI on RAN 등 기술 실증과 국가적(국가간, 국가내) 협력 
추진 

◈ �지능화 및 자동화를 위한 AI 중심 네트워크 시대의 본격화에 따라 통신 성능 중심에서 
AI가 이끄는 네트워크 생태계로 빠른 전환 필요 

◈ �AI가 여는 새로운 시장과 수익 창출을 위한 기술 혁신과 미래 기술의 적시 대응, 
지속적인 네트워크 산업 성장을 위한 국가적 협력 추진 필요

시사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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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츠그란리드
(사무총장)

→비벡바드리나트

(‘25~’26  Board 멤버)

Ⅰ

(이사회 의장& 
텔레포니카CE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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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통신업계 오스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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